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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찬식의 의미>

성찬식은 나와의 합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영육간의 합체다.

사랑의 흔적을 남기고 떠난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가 견딜 수 있는 힘은

오직 나와의 사랑의 추억,

사랑의 힘, 사랑의 은혜,

사랑의 역사다.

성찬식은 너와 나와의

사랑의 최고의 정점이다.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네 것인 것이다.

포도주는 너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 흘린

나의 피다.

이를 마시면서 

죄에서 해방 되어라.

죄에서 자유로워라.

나의 핏값을 치루어라.

승리하라. 이겨라.

내가 사탄마귀를 이긴 표다.

이 징표를 마심으로

너희도 승리하라. 이겨라.

떡은 나의 몸이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너희를 먹이고 키우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준 진리가

죄로부터 너희를 자유케 해주고,

구속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하늘 백성으로 

나의 신부로 성장시켰노라.

그러니 이 떡을 먹으면서

다시 올 나를 온전히

맞기 위하여 더 완전한

신부로 거듭나 있어라.

거룩하게 행할 찌니라.

경건하게 행할 찌니라.



<성찬식에 대하여>

성찬식!

내 마음이 설레고 기쁘다.

그러나 아직 성찬식에 

눈 뜨지 못한 자,

성찬식까지 남은 

시간으로 볼 때 준비하고

예비하지 못할 자가 있기에

내 마음이 무겁도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성찬식은 아주 고결하고,

아름다운...

내가 설렘으로 기다려온

만찬식이다.

12제자들과 함께 했던

성찬식 이후

섭리 신부들과 함께 하는

성찬식...

영화롭고 귀한 예식 성찬식!

성찬식은 결혼 전 

약혼하는 약혼식이야.

그 자리에 내가 얼마나

설렘으로 가겠느냐.

잠시 떨어지는 

기간 동안

절대 나를 잊으면 안돼.

잃어버리면 안돼.

성찬식을 위해 그 누가

나의 맘에 들게

준비하고 예비하는지

나는 오늘도 둘러 본다.

나의 맘에 꼭 맞게

단장하고 준비하는 이가

있는가하면

아직도 잘 모르고

자기 주관대로,

자신의 죄를 깨끗이 

회개하지 않아 준비가

미흡한 자도 있구나.



나는 설렘으로

기다리고 있다.

나의 마음 알겠니...

사랑하는 나의 여인아!

나의 마음 느껴지니...

진정 그날을 위해

진정으로 기도하고

단장하여라.

그날을 내가 진정

기다려 왔도다.

어찌 그날을 맞는지에 따라

나의 재림때 나를 

맞는 것도 달라질 것이야.

나는 과정 가운데 

역사하는 예수

진정 나의 말을 새겨들어라.

12제자와 함께 했지만,

진정 나의 사랑하는

신부들과 함께 하는

성찬식에 내 맘은

오늘도 설레는구나.

준비하고 예비하라.

말씀을 통해 이야기한

성경 본문구절을

연속하여 읽어 보아라.

내 마음과 그 의미를

진정 알고

그 날을 맞을 수 있기를

원하노라.

한 생명도 그 날 

다른 곳에서

나를 맞지 못하는 자

없기를 바란다. 

그 날은 언약의 날,

약속의 날

사랑의 날

사랑의 날

사랑의 날이 될 것이다.

진정 사랑하고

사랑한다.

그 날 준비하고



예비함으로 모두 보자.

안녕.

성찬식을 진정 기다리는 사랑의 예수가


